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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복나눔 통해 보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 
- 굿네이버스와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에‘행복나눔 참여 활성화사업’추진 -

- 후원 참여 기업·소상공인에 신용보증수수료, 이자차액 보전 등 혜택 제공 -

- 전국 최초로 추진, 기업·단체 후원 참여와 기부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구호단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

자와 유가족을 돕는 후원 사업을 펼쳐 보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9월 1일 글로벌 구호단체 굿네이버스와 손

잡고 관내 기업과 단체의 후원을 받아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

와 유가족을 지원하는‘기업·단체 등 행복나눔 참여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호단체인 굿네이버스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정 대상자를 지정하

고 기부활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기업·단체의 후원 참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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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생필품 등 각종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또한, 

후원 참여 기업·단체를 통해 보훈증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자

발적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인천시와 굿네이버스는 국가보훈대상

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선양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인천시에는 올해 7월 기준 3만 5천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

고 있다. 이중 약 6백여 명이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

는 취약계층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앞으로 굿네이버스 인천본부 인천지역후원회에서는  

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 받은 금액 중 30%를 생활이 어려운 인

천지역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에게 매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인천시는 기부에 참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

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2022년부터),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단체 등의 기부활동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관련 절차는 굿네이버스 인천본부에서 기부 기업과 단체(소상공인 등)

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후 인천시에 내역을 송부하면 시(보훈과)

에서 확인을 거쳐 해당 기업·단체에 ‘행복나눔 참여 인증서’를 발

급하게 된다. 이후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단체가 관련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인증서를 함께 제출하면 지원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유정학 굿네이버스 인천본부 인천지역후원회장은 “나눔의 향기는   

만리까지 퍼지며 그 기쁨은 나눔을 실천한 사람에게 반드시 되돌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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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믿는다”며 “나눔을 주저하거나 방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과 더

불어 살맛나는 인천 만들기에 온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을 위한 도움의 손길에 굿네이버스와 값진 동행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후원에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는 보훈증

진에 동참하는 것과 동시에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기

업과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훈증진과 나눔기부 확산 협약식, 2021.06.01.(화)> 

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보훈증진과 나눔기부 확산 협약식'에

서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왼쪽부터),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유

정학 굿네이버스 인천본부 후원회장이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

영을 하고 있다. 


